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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당뇨인 주의하세요!!

당뇨병환자가
포도당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최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인 여성이 기력

이 없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

상을 호소하며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포도당 주

사를 맞아도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이는 당뇨병환자들이 으레 포도당의 섭취를 최

대한 피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당뇨병

치료라 알고 당뇨병과 포도당에 대한 오해를 갖

고 있기 때문인데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내분비내

과 이지현 교수의 조언을 들어봤다. 

이지현 교수는“당뇨관리 과정 중에서 당뇨병환

자들은 다양한 양상의 고혈당과 저혈당을 경험

할 수 있는데, 그 혈당변화 요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혈당도위험요인

저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한 양보

다 모자라는 상태를 말한다. 저혈당이 생기면 처

음에는 배가 아프고 온몸이 떨리며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입술 주위나 손끝이 저린 것도

한 증상이며, 심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의식이 흐

려지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당연히 포도당 주사(50%의 고농도 포도

당 주사)를 맞아야 한다. 저혈당은 당뇨병 치료

시 적극적으로 정상혈당까지 조절하려고 하는 경

우나 오래된 당뇨병환자에게서,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므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필요하다. 

때에따른고혈당

혈당관리가 되지 않아 고혈당이 되면 우리 몸의

장기에는 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피로

감을 느끼게 되고, 기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때에는 탈수 증상까지 동반되므로 이때

에는 포도당 주사 대신 생리식염수 수액을 투여

하여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합병증, 동반질환주의가필요

혈당조절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환

자가 기력이 없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은 당뇨병환자가 합병증에 노출되고 다른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에는 합병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우선시 되

어야 하고 다른 질환, 특히 암 검사 또한 필요하

다. 이 상황에서 필요시 약간의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은 괜찮다. 

당뇨병이라고 해서 포도당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가 혈당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 경향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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